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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노트 7 】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워드란 무엇인가?

우리가 8비트, 16비트 또는 32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할 때의 이들 비트수를 “워드

(word)”라고 부른다. 그러면 컴퓨터나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이 워드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컴퓨터에 사용된 CPU가 한번에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

터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은 2가지의 측면이 있

다.

첫째로, CPU의 내부적인 처리는 산술 및 논리연산으로 대표된다. 즉, CPU가 한번에 기

본적으로 연산 처리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워드이다.

둘째로, CPU의 외부적인 처리는 메모리 및 I/O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이다. 즉, CPU가

한번의 버스 사이클을 통하여 메모리나 입출력 장치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의 길이가 워드

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8051은 내부의 가감산 연산을 8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외부 데이터 액세스도 8비트로 처리하므로 당연히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이다. 그러나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따라서는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라도 명령의 일부에서

16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명령을 가지더라도

기본적으로는 8비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분

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8088과 같이 내부의 데이터 처리는 16비트로 수행하는데 비하여 외부 액세스는 항

상 8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모델도 있으며, 80C196KC처럼 내부의 데이터 처리는 16비트로

수행하지만 외부 액세스는 사용자가 8비트 또는 16비트중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모델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 8088이나 80C196KC는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가 16비

트 마이크로프로세서인가?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6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본다. 이중에서 8088의 경우는 원래 16비트 모델(8086)이 먼저 개발되

고 이를 외부 하드웨어 설계가 간단해지는 8비트 저가형(8088)으로 수정한 경우이며, 또한

80C196KC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16비트 구조로 설계하여 놓고 사용자가 필요할 경우에만

외부 액세스를 8비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가지도록 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Intel의 펜티엄(Pentium) 마이크로프로세서는 32비트

워드로 되어 있으나 외부 액세스는 64비트 단위로 수행한다. 이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내부

처리속도가 빠른데 비하여 외부 액세스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1회에 2개의 워드를

액세스함으로써 전체적인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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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로세서가 개발된 초창기에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워드보다

짧은 길이를 갖는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성능을 중시하는 요즈음

의 모델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워드 길이보다 긴 외부 데이터 버

스를 갖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부처리 데이터 길이와 외부처리 데

이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내부 처리단위를 기준으로 워드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전반적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동작을 지배하는 것은 내부에서의 명령처리이며, 프로

그램에서 외부를 액세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발생하는 동작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CPU의 워드가 길어지면 컴퓨터의 성능이 높아진다. 성능이 낮은 기종에서는

여러번 나누어 처리해야 할 것을 여기서는 한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령의

종류나 처리방식이 다양해진다. 예를 들어 1개의 워드로 명령이 구성된다고 가정할 때 8비

트에서는 256개의 명령을 정의할 수 있으나 16비트에서는 65536개의 명령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준적인 부동소수점 표현방식을 사용하려면 워드 길이가 최소한 32비트를 필요

로 한다.

일반적으로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은 성능과 호환성이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배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4비트에서 8비트, 16비트, 32비트를 거쳐 64비트로 발전해 가고 있

으며, 상위 모델이 출시되면 하위 모델은 시장에서 급속도로 퇴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콘트롤러는 성능 못지 않게 다양한 I/O 기능이나 제어 시스템에 적절한 낮은 가격

이 중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용 분야에 따라 4비트에서 32비트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시장에서 공존하게 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워드에 관하여 한가지 유의할 점은 어떤 워드 길이를 가지는 CPU라도 반드시 워드 단

위로만 데이터를 처리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

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가진다는 것인데, 이를 “byte machine”이라고 한다. 특히

입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I/O 액세스에서는 반드시 8비트 단위의 처리기능을 함께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와 같이 병렬로 접속하는 주변장치를 8비

트 컴퓨터용, 16비트 컴퓨터용, 32비트 컴퓨터용, 64비트 컴퓨터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